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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사회생활과 1학년 필수로 편제되었던 지리 과목 �이웃 나라 지리�의 

교과서 발행 상황을 조사하고, 현전하는 검정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지리 과목이 이웃 나라→먼 나라→우리나라의 순으로 편성된 것과 ‘이웃 나라’의 범위가 아시

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구성된 것은 특이점이다. 둘째, �이웃 나라 지리�는 1947년과 1948년에 발행된 임시교과서 4종과 

검정교과서 7종이 현전한다. 셋째, 검정교과서는 문교부의 교과서 검정과 통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49년부터 1952

년까지 1년 단위로 검정 받았고, 1955년까지 발행되었다. 넷째, 문교부 교수요목은 8개 단위로 제시되었지만, 검정교과

서의 내용체계는 저자별로 다르고, 지역별, 국가별로 서술 비중 편차가 크다.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인도와 일본의 

서술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저자들은 다양한 시각자료(지도, 그림, 사진, 통계표, 그래프)를 풍

부하게 제시하는 등 학습자 이해를 위한 설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리적 사실 나열 중심의 서술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어 :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내용체계.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ation and the content organization of the middle school 

textbook �Geography of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syllabus perio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usual that the geography subjects of the middle school are organized in the 

order of neighboring countries → distant countries → Korea, and that the scope of ‘neighboring 

countries’ consists of Asia and the Pacific region. Second, �Geography of Neighboring Countries�

currently has four temporary textbooks published in 1947 and 1948 and seven authorized textbooks. 

Third, the textbooks were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1949 to 1952, and were published 

until 1955. Fourth, the syllabu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presented in eight units, but the 

content organization of the authorized textbooks varies depending on the author, and the proportion 

of descriptions varies greatly by region and country. China has a very high proportion, and India and 

Japan hav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narratives. Finally, textbook authors recognized the impor-

tance of explanations for learners' understanding by presenting various visual materials(maps, pictures, 

photographs, statistical tables, and graphs) in abundance. However, the limitations of describing 

geographical facts have not been overcome.

Key Words : the Syllabus Period, Middle School, Geography of Neighboring Countries, Authorized 

Textbook, Cont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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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웃 나라 지리�는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사회생활

과 지리 부분 1학년으로 편제된 과목명이자 교과서명이다. 

이 과목은 1948년 12월 24일 문교부가 발간한 �초 중등학

교 각과 교수요목집(12) 중학교 사회생활과�에서 매주 2시

간 필수 이수로 편제되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학습 대상으로 교수요목이 편성되었다. 이 과목은 우리나

라 지리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광복 직후 세계지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과목은 지리, 역사, 공민으로 구성된 교

수요목기 중학교 사회생활과에서, 역사 부분과 동일하게 

‘이웃 나라 생활’로 편제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웃 나라 

지리’로 서술한다.

문교부 교수요목에 의거한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

서는 1949년 5월부터 1955년 4월 발행본까지 발견되고 있

으며, 저자별로 7종이 현전한다. 이들 검정교과서는 1956

년 4월 1일 1차 교과과정에 의거한 새 교과서가 사용되기 

전까지 7년 동안 매주 2시간씩 중학교 1학년 지리수업에서 

공식 사용되었다. 광복 직후부터 1949년 문교부의 검정교

과서 발행 이전까지는 임시교과서들이 발행, 사용되었기

에 실제로 교수요목기는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근대계몽기 지리교육은 만국지지(萬國地誌)를 중심으

로 문명개화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해로 전개되었고, 이

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의 실상과 나아갈 바를 자각하는 신 

지리지식이 보급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지리와 외국

지리 체제에서 조선지리가 일본의 한 지방으로 말살, 왜곡

되는 암흑기를 거쳤다. 광복 직후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지리는 이웃 나라→먼 나라→우리나라 지리의 세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1차 교과과정에서 우리나라 지리와 다른 나라 

지리로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중학교 지리교육의 지역적 

접근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체계로 계속되고 있다.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지리교육이 이웃 나라→먼 나라

→우리나라 지리의 순으로 과목이 편성된 것은 근대 지리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벗어난 독특한 구성이었다. 즉, 근대 

이후 지리교육과정의 계열은 아동의 직접 관찰, 경험을 중

시하는 페스탈로치 등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주요 원리

로 삼았고, 이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구체적인 지역

에서 추상적인 지역으로, 향토에서 국토와 세계지리로’의 

순서로 이뤄졌다(서태열, 2003; 심정보, 2014, 26). 역사 부

분도 이웃 나라→먼 나라→우리나라 역사로 편성되었지

만, 이러한 편성의 근거는 국민학교 6학년에서 우리나라

의 역사(동양사)를 학습하였기에, 중학교에서는 서양사

(이웃 나라, 먼 나라)를 이수하는 계열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한다(박진동, 2008, 7). 국민학교와의 계열성을 고려

한다면 초급중학교 지리는 우리나라→이웃 나라→먼 나

라 순으로 구성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1)

교수요목기는 일제강점기에 침탈되었던 국토 회복에 대

한 기쁨과 말살되었던 국토지리 교육에 대한 열망이 뜨거

웠던 시기였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기였지만, 지리교사

나 지리학자들이 자율적으로 발간했던 임시교과서로 수

업이 먼저 이뤄졌으며, 이와 함께 교수요목에 대한 지리학

계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던 시기다.

광복 직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도 전에 학교를 개교하

고 수업을 진행했던 미군정청 학무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

대한 업무가 교과서 편찬과 보급이었다(강창숙, 2019, 42).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문교부의 교과

서 검정은 수시로 이뤄졌고, 상당한 종류의 지리교과서들

이 검정교과서로 발간되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뤄지고 있다. 교수요목기는 근대 지리교육이 현대로 전

환되는 과도기이자 현대 지리교육의 정초가 마련된 시기

였지만, 10여 년의 시간이 ‘잃어버린 고리’로 남아 있었다.

광복 직후의 교육은 미군정에 의한 긴급조치기, 과도정

부기, 교수요목기, 6.25 한국전쟁기로 이어지는 혼란기였

지만, 학교 교육은 계속되었고, 교과서 발행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리교과서는 발행되었다. 이 시기 지리교육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대신하던 시기였기에 지리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교과서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도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등 매우 한정적이

기에, 지리교과서 발행에 관한 내용은 개별 교과서의 수집, 

조사, 분석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전

하는 �이웃 나라 지리�교과서를 수집, 조사하여 발행 상황

을 정리하고,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교수요목기 �이웃 나

라 지리�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2. �이웃 나라 지리� 교과서 발행과 

서지 사항

우리나라 현대 교육과정에 대한 학사적 논의는 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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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기에서 시작하고, 흔히 교수요목기는 미군정청 문교부

가 신교육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공포한 1946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제1차 교과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된 1954

년(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까지로 한정한다.2) 

하지만 제1차 교과과정은 1955년 8월 1일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4호, 

제45호, 제46호)이 각각 공포되었고, 이에 의거한 (지리)교

과서는 1956년 2월에 검정, 4월1일부터 사용되었다.3) 

무엇보다 광복 직후,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 9. 

7.- 1946. 8. 31.)에도 학교 교육은 이뤄졌고, 임시교재로 지

리수업이 실행되었으며,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은 

1948년 12월 24일에 발행되었다. 1949년 12월 31일 대한민

국 최초의 교육법(법률 제86호)이 제정된 이후에 교과서 검

정의 제도화가 추진되었지만, 1년 단위의 검정 유효기간이 

적용되었다. 교수요목기는 교과서 검정도 수시로 이뤄졌

고, 교과서 발행도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교과서 사용에 대

한 행정 조치가 수시로 교과서를 통제하였던 시기였다.

좁게는 교수요목기, 넓게는 미군정기로 포괄되는 이 시

기의 교육 실천은 1945년 8월부터 1956년 4월까지, 10여 년

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처럼 광복 직후부터 제1차 교과과

정이 적용, 실행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교수요목기로 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지리교육은 지리교과서 발간 상황 파악과 그 내용체계를 

근거로 논의할 때 학사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광복 직후의 교수요목은 긴급조치기에 지리교육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과 대한민국 문교부가 고시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지리교과서는 대한민

국 문교부의 ‘교수요목’ 공포 이전과 이후에 발행된 교과서

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지리교과서는 긴급조치기 역사･

지리과 수업을 위해 지리교사나 지리학자들이 자율적으

로 발간한 임시교재, 1947년 7월 과도 정부 시기의 ‘교과과

정표’에 의거하여 국정 이외의 도서를 검정하기 위해 설치

된 검정위원회(혹은 교과서 사열위원회)에 의한 임시 검인

정교과서, 1948년 12월에 공포된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에 

의거하고,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에 의한 ‘교과서 사용에 

관한 문교부 통첩(1949. 7. 11.)’ 등 새로운 검정기준에 따

라 1949년부터 발행된 검정교과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강창숙, 2019, 40).

이에 광복 직후 지리학계에서 자발적으로 발행한 �이웃 

나라 지리� 임시교과서부터, 대한민국 문교부의 ‘검정필’

을 득한 검정교과서까지 발간 연도를 우선으로, 저자별 교

과서 발행 상황과 서지 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1) �이웃 나라 지리� 임시교과서와 서지 사항

미군정 초기, 학교는 개교했지만 교사는 턱없이 부족했

고, 교과서는 없었다. 당시 지리교과서는 국어, 역사와 함

께 ‘일제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민족, 민주 교육을 실현

하고자’ 시급한 발행을 요청받는 교과서였다. 미군정청이 

각 교과의 교수요목을 제정, 공포하기 이전의 혼란 시기인 

1945년 9월 17일에 진단학회가 미군정청과 협의하여 국사

와 지리교과서 편찬을 위촉받고 교과서를 편찬, 인쇄했다

는 기록이 있지만(김태웅, 2003), 이에 해당하는 지리교과

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현전하는 공식 기록은 1947년 

군정청 문교부 조사기획과에서 발행한 �문교행정개황�과 

대한민국 문교부가 1950년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하는 �대

한민국 교육개황� 정도이다. 교과서 검정을 시작한 시점

은 명확하지 않지만, 1946년 말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즉, 1946년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중등학

교용 교과서로 민간 측의 편찬이 있어, 검정을 청원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제출될 것이 많을 줄 

알게 되니, 기쁜 일이다. 문교부의 방침으로는 이것을 속

히 검정하여, 각 학교에 사용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는 검

정 신청 상황을 밝히고 있다(군정청 문교부, 1947b, 42). 검

정교과서 발행 시점과 관련하여, 1947년 7월 ‘교과서 사열

위원회’가 중학교용 교과서 18권을 허가했다는 기록이 전

하지만(정태수(편), 1992, 84; 박진동, 2019, 45),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교수요목기 최초의 �이웃 나라 지리� 임시교과서는 저

자별로 4종이 발견된다. 발간 연도를 우선으로, 서지 사항

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서지사항에서 총 쪽수는 

머리말, 차례, 본문의 쪽수를 포함한 것이다. 차례 앞에 제

시되는 ‘머리말’은 저자 머리말로, 본문에서 제시되는 머리

말(혹은 서설)과 구분하였다.

가장 먼저 발행된 �이웃 나라 지리�임시교과서는 정갑

의 1947년 발행본으로 추정된다. 책의 표지나 판권지 등에 

발행 시기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

만, 저자의 머리말에 표기된 시기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동일한 교과서가 1948년에도 발행되었다. 저자는 머리말

에서, “이 책은 초급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의 임시교과

서로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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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47년 7월 15일 동방문화사에서 발간한 오준영

의 �중등사회생활과 일학년용 이웃 나라�다. 저자 머리말

에 의하면, 당시 중학교 지리교사로 근무하던 저자가 미군

정청 문교부의 ‘사회생활과’ 신설에 따라 지리수업에서 사

용할 교재로 발간한 것이다. 당시 저자는 교과서 편찬과 관

련하여 서울대학교 육지수 교수, 지리편수관 이봉수 등을 

비롯한 지리학계 권위자들의 직, 간접적 지도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4) 오준영의 임시교과서 판권지에는 ‘인정 신

청 중’이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저자의 �우리나라 지

리�머리말에 의하면, �먼 나라 지리�교과서와 함께 저자

의 교과서 3종은 임시교재를 거쳐 문교부의 인정도서가 되

었다(강창숙, 2019).

오준영의 교과서는 1947년 이후의 발행본이 발견되지 않

지만, 동방문화사에서 1948년에 발간한 �이웃 나라 지리 참

고서�와 1950년의 �중학생의 이웃 나라 지리 참고자료�가 

현전한다. 이들 참고서의 표지에는 ‘국립목포사범학교병

설중학교 1학년 000’ 등의 사용자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1950년 연합신문에는 동방문화사에서 발간한 ‘동방중학생

의 총서’로 ‘중학생의 이웃 나라 地理’ 광고가 발견된다(The 

Union Times, 1950. 3. 12. 1면). 저자의 교과서가 1950년까

지 발행되었고,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7년 8월 20일 동지사에서 발행된 박노식의 지리교과

서 내용은 전체 4장(총설, 1장 동부아세아, 2장 동남아세

아, 3장 서남, 중앙아세아, 4장 북부아세아, 서백리아), 총 

70쪽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었다. 머리말에 의하면 ‘중등학

교 제1학년 임시교재용’으로 편찬되었다. 저자는 “요목이 

미정이라 과거 중등 지리 교과서와 그 밖의 참고서를 모집

하여 전역(全譯)한데 불과하다. 지리구, 자연, 인문의 관련

을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강점기 지리교과서

와 문헌들을 참고하여 교과서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책이 본문 일부를 추가하여 1948년에 발행되었다.

1948년 발행본은 전체 4장(제일장 동쪽아시아, 제이장 

동남아시아, 제삼장 서남, 중앙아시아, 제사장 북부아시

아, 시베리아)의 내용체계는 동일하나, 한자로 표기되었던 

목차가 한글(설문식)로 수정되었고, 중국과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내용이 추가, 보완되었다. 1947년 발행본에서 

‘아세아’, ‘서백리아’와 같이 근대계몽기 만국지지에서 사

용되었던 한자 지명이 1948년 발행본에서는 ‘아시아’, ‘시

베리아’와 같은 한글 지명으로 변경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김원숙의 1948년 발행본 표지는 교과서명을 ‘이웃 나라’

로 표기하고 있지만, 속표지에는 ‘社會生活科(地理) 이웃 나

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 머리말 2쪽, 차례는 1쪽’

으로 매우 간단하고, 본문(서설, 아시아, 동부아시아, 남부

아시아, 서남아시아, 서북아시아) 138쪽으로 구성되었다.

1948년까지 발행된 4종의 �이웃 나라 지리�는 ‘검인정’ 

표기가 없고, 저자들은 임시교과서로 발간하였음을 밝히

표 1. �이웃 나라 지리� 임시교과서 서지 사항

저자 교과서명
발행 시기

(초판발행)
출판사

서지 사항

(머리말, 차례, 본문 쪽수)
소장

정갑
사회생활과 지리부 

이웃 나라

1947년으로 추정

을유문화사

･총 123쪽(1, 2, 120)

･머리말(1947. 3. 1.)

･임시정가 130원

개인

1948. 8. 1.

･총 123쪽(1, 2, 120)

･머리말(1947. 3. 1.)

･임시정가 180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오준영
중등사회생활과 

일학년용 이웃나라

1947. 7. 15.

(1947. 6. 15.)

동방문화사

(판권지에 ‘인정 

신청 중’)

･총 89쪽(2, 2, 82, 부록 3)

･부록: 외국 지명

･임시정가 110원

한국교육개발원

박노식
중등 지리 

이웃 나라

1947. 8. 20. 동지사

･총 70쪽(1, 4, 65)

･머리말(1947. 8. 10.)

･임시정가 120원

개인

1948. 4. 1.

(1947. 8. 20.)
동지사

･총 92쪽(1, 3, 88)

･머리말(1948. 2.)

･임시정가 180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김원숙
사회생활과 (지리) 

이웃 나라
1948. 8. 15. 연학사

･총 141쪽(2, 1, 138)

･정가 250원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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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당시 문교부는 1948년 9월부터 시작되는 신학년 

교과서 공급을 위해 8월까지 검정 신청을 받았지만, 제출

본이 과소하거나 검정요건에 미비한 문제 등으로 연말까

지 검정을 진행하는 등 몇 차례 수시로 검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교부는 ‘이 시기까지 저작된 교과서는 더 검토할 점

이 적지 않지만, 빈손으로 공부할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 책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방면의 저작자 육성’을 위

하여’, ‘임시적으로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여 부득이한 내용

의 것 이외에는 현재 출판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편의를 

보아줄 것’이라고 언명, 1948년 검정을 임시 검정으로 규정

하였고, 사용기한은 1949년 8월 말까지로 한정하였다(박

진동, 2019, 47-48).

실제로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무인가 교과서’들 

상당수가 ‘인가교과서’로 합격했지만, 오준영(1947)의 교

과서를 제외하고, 현전하는 �이웃 나라 지리�교과서에서

는 ‘검인정’이나 ‘인가’를 득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검

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들 3종의 임시교과서들은 긴급조치기의 역사･지리과 수

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발간했던 교재를 1946년 9월부터 실

시된 신교육제도의 교과과정표와 문교부의 교과서 검인

정 규정을 참고하여 ‘사회생활과 지리부’ 교재로 수정, 보

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2)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발행과 서지 

사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하반기부터 1949년

도 사용 교과서 검정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48

년 10월 4일에 개최된 전국 학무국장 회의에서 당시 편수

국장은 “내년부터는 문교부 검정교과서 이외의 것을 교과

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1949년 3

월까지 신청본을 접수하고, 5월 말까지 검정을 마쳐서 신

학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검정 신청을 

4월 말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지난 학기의 

절반 정도였고, 교과서 사열위원회와 편수국 내부의 문제 

등으로 7월 21에 1차 검정 결과(30건)가 발표되었다. 이후 

1949년 교과서 검정도 수시로 진행되었고, 문교부는 내용 

수정 또는 무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정필증의 유효기

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박진동, 2019, 49-51).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 제11조 검인정 표시에서는 ① 검정 또는 인정의 구별 

② 검정 또는 인정연월일 ③ 목적하는 학교 및 교과목 등의 

사항을 교과서 표지 또는 속표지 등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

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 

1949년 이후에 발간된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서들은 

대부분 앞표지 첫 줄에 ‘文敎部 檢定畢’을 표기하고, 속표

지에 ‘문교부 검정필’ 표식과 검정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문교부의 교

과서 검정과 통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49년 발행본부

터 발견된다. 공식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교육개

황�에 의하면, 교수요목에 의거한 �이웃 나라 지리�교과

서는 1949년에 6종이 검정, 발간되었다(문교부, 1950, 37). 

이에 의하면, 1949년에 발행된 검정교과서는 5종이 현전

한다. 1950년에 검정된 이부성의 교과서와 이봉수･최흥준

이 동국문화사에서 1952년에 발행한 것까지 모두 7종의 검

정교과서가 현전한다. 발행 연도를 우선으로, 저자 및 출

판사별 서지 사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가장 먼저 발행된 검정교과서는 문교부 편수관이었던 

노도양이 탐구당 서점에서 1949년 5월 20일에 발행한 교과

서이다. 이 교과서는 1949년 7월 18일에 검정된 것으로 표

기되어 있어, 유일하게 1차 검정 합격본이라 할 수 있다. 교

과서 발행시기가 검정시기보다 앞서는 판권지 표기 사항

에 의문이 가지만, 당시 검정필에 관한 내용은 문교부의 관

인(官印)으로 표기되지 않고, 각 출판사에서 임의 형식으

로 표기하였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교과서 발행 후에 

검정을 득하였을 수도 있다.

노도양의 검정교과서는 1955년 발행본까지 7종이 현전

하지만, 모두 저자의 머리말이 없다. 1955년 발행본이 12

판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년에 1쇄 이상 수시로 발간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도양의 7종 교과서 내용 구성은, 

1951년 발행본부터 ‘이웃 나라의 정세와 한국동란’이 2쪽 

분량의 마지막 단원(10장)으로 추가된 것 외에는 1949년 

발행본이 수정, 보완없이 계속되었다. 교과서 판권지에 의

하면, 1951년 검정본이 1955년까지 발행되었다.

1949년 7월에 발행된 정갑의 검정교과서는 �중학교 사

회생활과 지리 부분 이웃 나라 생활�이다. 총 176쪽으로 구

성된 이 교과서는 저자의 머리말에서 ‘사회생활과 교수요

목’에 따랐음을 밝힌 바와 같이 저자의 1948년 발행본을 대

폭 수정, 보완하였다. ‘문교부 검정필’이 속표지에 표기되

었지만, 검정시기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다. 1949년 8

월 신문에서는 을유문화사에서 발행된 정갑의 지리교과

서 4종(우리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자연환경과 인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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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발행과 서지 사항

저자 교과서명
발행 시기

(초판 발행)

출판사

(검정 시기)
서지 사항 소장

노도양

중등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 

부분

1949. 5. 20.
탐구당서점

(1949. 7. 18.) ･총 201쪽(0, 2, 199)

･머리말 없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1950. 5. 20.
탐구당

(1950. 4. 25.)
한국교육개발원

1951. 6. 20.

탐구당

(1951. 8. 15.)

･총 202쪽(0, 2, 200)

･제10장(이웃나라의 정세와 한국동란)

추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1952. 3. 10.

한밭교육박물관1953. 3. 2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1954. 3. 10.

1955. 2. 10(12판)

(1950. 5. 20.)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정갑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 부분

이웃 나라 생활

1949. 7. 1.
을유문화사

(1949.?.?)

･총 176쪽(2, 2, 172),

･문교부 검정책가 320원

･머리말(1949. 2. 1.)

개인

박노식

중등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의 생활

(지리)

1949. 7. 30.

(1948. 7. 1.)

동지사

(1949. 7. 25.)

･총 172쪽(1. 6. 165)

･검정유효기간(1950. 8. 31.)표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1950. 5. 15. 동지사
･총 172쪽(1. 6. 165)

･값 450원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

1951. 8. 18.

(1948. 7. 1.)

동지사

(1951. 8. ?.)

･총 173쪽(1, 6, 166)

･머리말(1949. 3.)

･ 8단원(이웃나라 각국의 최근의 동

향) 추가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1951. 12. 20.
장왕사

(1951. 8. ?.)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

1953. ?. ?.

장왕사

(1952. 5. 20.)

1954. 4. 1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1955. 4. 10.

(1948. 7. 1.)

최복현 외 

2인

중등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
1949. 8. 20.

박문출판사

(1949. 8. 20.)

･총 137쪽(1, 2, 134)

･머리말(1949. 7.)

･값 310원

국립중앙도서관

중등 사회 생활과

최신 이웃 나라 

지리

1950. 5. 10.
과학문화사

(1950. 5. 2.)

･총 161쪽(1, 2, 158)

･값 500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이지호

중등 사회 생활과

최신 이웃 나라 

지리(증보판)

1951. 8. 15.
민교사

(1951. ?. ?.)

･총 163쪽(1, 2, 160)

･머리말(1950. 2.)

･ 9장(이웃 나라의 현 정세) 추가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1952. 4. 15.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1954. 3. 20.

김원숙

중등 사회 생활과 

지리 이웃 나라
1949. 9. 15.

연학사

(1949. 8. 26.)

･총 155쪽(2, 2, 151)

･머리말(1949. 7. 28.)

･정가 290원

한국교육개발원

중등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

1952. 4. 5.(5판)

(1949. 7. 30.)

조문사

(1951. 7. ?.)

･총 175쪽(2, 2, 171)

･ 9장(최근의 이웃 나라의 정세와 우

리의 각오) 추가

･정가 5,000원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이부성

사회생활과 지리부

이웃 나라

1949. 9. 13. 정음사

･총 148쪽(1, 2, 145)

･검정 관련 내용 없음

･머리말에 시기 표기 없음

･책값 300원

개인

1950. 3. 25.
정음사

(1950. 5. ?.)

･총 153쪽(1, 2, 150)

･판권지(정홍헌･이기성･이부성 지음)
한국교육개발원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

1952. 3. 31.

(1949. 3. 31.) 백영사

(1950. 5. 20.)

･총 187(1, 2, 184)

･ 6.25 한국전쟁 관련 단원 없음

･임시정가 4600환

한밭교육박물관
1953. 3. 31.

(1949. 3. 31.)

이봉수･

최흥준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

1952. 4. 1.
동국문화사

(1952. 4. ?.)

･총 163쪽(3, 3, 157)

･머리말 3쪽(날짜 없음)

･앞표지 ‘전 문교부편수과장’ 표기

･한국동란 관련 내용 없음

교과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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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지리교과서계의 백미편(白眉篇)’으로 소개하면서 

문장각(文章閣)이라는 서점에서 판매함을 광고하였다(朝

鮮中央日報社 제675호, 1949. 8. 20. 2면). 1949년 9월 신학

기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신문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출판

사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1950년 7월 

납북되었으며(강창숙, 2019), 이후의 발행본은 발견되지 

않는다.

박노식의 검정교과서는 1949년 7월 동지사에서 총 172

쪽으로 발행되었다. 목차가 6쪽으로 매우 상세하게 제시

되고 있는 것이 다른 교과서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1951년 

발행본부터 마지막 8단원(이웃 나라 각국의 최근의 동향)

이 추가된 총 173쪽으로 구성되었으며, 1955년 발행본까

지 7종이 현전한다. 박노식의 검정교과서에 표기된 검정

시기를 근거로 판단하면, 교수요목기 교과서 검정은 1949

년에서 1952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복현･이지호･김상호 3인 공저의 �중등 사회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는 1949년 8월에 검정, 총 137쪽으로 박문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들 3인 공저의 교과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1950년 과학문화사에서 �중등 사회생활

과 최신 이웃 나라 지리�로 발행되었다. 1951년 발행본부

터 이지호 단독 저자로 표기되었고 교과서명에는 ‘(증보

판)’이 추가되어 민교사에서 발행되었다. 1953년과 1955

년 발행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지호의 교과서는 1955

년까지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5종 교과서는 교수요목기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및 �우리나라 지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본은 우리

들 세 사람이 쓴 ‘먼 나라 지리’, ‘우리나라 지리’, ‘인류 생활

과 자연환경’과 같이 문교부에서 제정한 중등학교 사회생

활과 지리 부문 교수요목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로 시작

하는 저자의 머리말과 차례가 동일한 교과서이다. 다만, 

1951년 발행본부터 6.25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9장 이웃 나

라의 현 정세’ 2쪽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들의 교과서 표

지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 교실 대표’가 표기된 

점이 다른 교과서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김원숙의 검정교과서 �중등 사회생활과 지리 이웃 나라�

는 1949년 8월에 검정, 9월 연학사에서 처음 발행되었다. 저

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의 

교과서로서, 문교부 제정의 교수요목과 세목에 의거하여 

엮은 정식 교과서임을 명시하고 있다. 책의 판권 사항에 의

하면, 당시 저자는 ‘서울중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원숙의 검정교과서는 1952년 조문사 발행본까지 2종이 

발견된다. 저자의 교과서 2종의 차례는 동일하지만, 1952

년 발행본에서 본문 내용의 보충이 이뤄졌고, 차례에 표기

되지 않은 9장(최근의 이웃 나라의 정세와 우리의 각오) 4

쪽이 추가되었다. 1952년 발행본이 5판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50년과 1951년 발행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부성의 교과서는 1949년에서 1953년 발행본까지 4종

이 발견된다. 저자의 1949년 발행본에는 ‘문교부 검정필’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다. 1950년 발행본에 ‘문교부 검

정됨(검정효력연장월일 1950년 5월)’이 표기되어, 1949년

에 문교부 검정을 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권지 표기 사항

이 미비하여 단정하기 어렵다. 현전하는 저자의 교과서 4

종의 저자 머리말(시기 표기 없음)과 차례는 모두 같다. 

1950년 발행본은 일부 내용이 수정, 보충되었지만 1949년

의 차례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1952년 백영사 발행본은 본문 첫머리에 ‘머리말’이 추가되

었고, 일부 내용이 보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은 

거의 같다. 쪽당 자간과 장평 등의 조절로 본문 분량이 증

가하였다.

1949년 발행본에는 저자가 ‘이부성 지음’으로 표기되었

지만, 1950년 발행본 판권지에는 저자가 정홍헌･이기성･

이부성의 3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3인은 1949년 �우

리나라 지리�교과서를 공저한 관계이지만(강창숙, 2019), 

이러한 저자 표기는 당시의 혼란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

인다. 1953년 발행본 판권지에 의하면, 이부성의 교과서는 

1949년 3월 31일에 처음 발행되었고, 1950년 5월 20일에 

‘문교부 검정필’을 득하고, 1950년 3월 25일에 발행된 이후, 

1951년 3월 10일, 1952년 3월 31일, 1953년 3월 31일까지 

‘수정 발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1949년 발행

본 서지사항과 불일치하기에, 어느 것이 정본 혹은 원본인

지 판단하기 어렵다. 1952년과 1953년 발행본에서 6.25 한

국전쟁과 관련된 단원이 추가되지 않은 것도 특이점이다. 

이부성의 교과서는 1950년 발행본이 문교부의 검정을 받

은 검정교과서이고, 이후의 발행본들은 1년 유효기간 단위

의 문교부 검정을 받지 않은 무검정 교과서로 발행된 것으

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문교부 편수관이었던 이봉수･최흥준의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이웃 나라 지리�가 1952년 동국문

화사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현전한다. 속표지의 ‘문교부 검

정필’에서 검정시기가 1952년 4월로 표기되어 있다. 교과

서 앞표지에도 ‘전 문교부 편수과장’이 표기되어 있다. 

1951년 이후에 발행된 검정교과서는 모두 마지막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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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단원을 추가하고 있지만, 이 교과

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도 의문이다.

이상과 같이 현전하는 교수요목기 �이웃 나라 지리�검

정교과서는 1949년 발행본부터 1955년 발행본까지 7종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1949년 첫 번째 공식 검정은 9월 신학기를 사용을 목적

으로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문교부의 

지리교과서 검정은 1952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서 저자들은 대학 교수, 문교부 

편수관, 교사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근무

지나 거주지 및 출판사 소재지가 ‘서울’이었다.

교수요목이 공포되었기에, 교과서명에 ‘사회생활과’는 

필수로 표기되었지만, 학교급은 초급과 고급으로 구분된 

중학교였기에, ‘중등’이나 ‘중학교’로 표기되었다. 이들 검

정교과서는 교과서 종류를 대부분 ‘사회생활과 교과서’, 

‘정식교과서’로 표기하고 있지만, 김원숙의 교과서만 유일

하게 ‘지리과 교과서’로 표기하였다. �이웃 나라 지리�검

정교과서들의 크기는 최근 교과서에 비해 매우 작고(가로 

14.8, 세로 21cm, 두께는 약 1cm 정도, A5 크기) 얇다.

3. �이웃 나라 지리� 교수요목과 

검정교과서 내용 체계 

1) �이웃 나라 지리� 교수요목의 내용과 특징

1948년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발간한 지리 부분 ‘이웃 나

라 생활’ 교수요목은 그림 1과 같이 단위-항목-세목의 체계

로 제시되고 있다. 교수요목에서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설

문식’ 세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세목이 교

수, 학습할 중심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Ⅳ. 중학

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의 운영법’에서는 “5. 단위(單位) 

중심으로 교수를 할 것. 교수는 각 단위 안에 들어 놓은 낱

낱의 설문식 세목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단위를 중

심으로 하여야 한다. 설문식 세목을 하나씩 또는 몇 개씩 

묶어서 다루는 것도 그 단위에 나타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웃 나라 지리� 교수요목을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체

계인 대단원-중단원-소단원 형식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

다. 교수요목에서, 주요 지명이나 용어는 한자나 영문을 

병기하고 밑줄이 표기되어 있지만, 표 작성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였다. 이하에서, ‘자연 환경’이나 ‘울릉 도’와 같이 띄

어쓰기는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지만, 교수요목

이나 교과서 서술의 내용은 문화역사적 텍스트로서의 사

료적 의미를 고려해 원문 그대로 옮겼다.

�이웃 나라 지리� 교수요목은 중화민국에서 서남아시

아에 이르는 8개 단위(대단원)로 구성되었으며, 지리적 범

위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 및 태평양 지역이다. 8개 단

위는 국가나 지역별로 구성되었지만, 교과서 내용으로 서

술되는 ‘세목’은 국가별, 지역별로 양적 편차가 매우 크다. 

이웃 나라의 중심이 되는 아시아 지역은 동북→남부→동

남→중앙→서남아시아 순으로 배열되고 있지만, 일본은 

예외적으로 6단원에 후속 배치하였다. 이는 당시 교육의 

주요 정책이 일제 잔재의 척결이었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5)

각 지역은 주요 국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지역이나 

국가의 생활에 대한 소단원 내용은,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특성을 간단하게 개략하고, 자원, 산업, 도시, 교통, 

문화, 주민생활 등의 인문지리 주제나 쟁점 중심으로 구성

그림 1. 『이웃 나라 지리』 교수요목 일부



교수요목기 중학교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발간 상황과 내용체계 고찰

- 347 -

되었다(강창숙, 2017). 이러한 내용체계는 문교부 교수요

목에서 제시된 ‘(1) 지리 부분 교수상의 주의’에 따른 것이

다(문교부, 1948, 9).

즉, �이웃 나라 지리�는 ‘학생들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나 지역별로 내용을 배열하고, 각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생활의 특성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인문환경을 이

해하며, 인문지리 현상의 본질이나 원인을 자연환경과의 

인과관계로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요컨대, �이웃 나라 지리�교수요목은 아시아 대륙, 인문

지리 중심의 지역지리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구

성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각 지역은 주요 국가의 자연환경

(위치, 기후, 지세 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문환경(문화, 

산업, 지하자원, 주민과 생활 등)을 세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동포의 생활이나 우리나라와의 관

계를 세목으로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이웃 나라’의 범위가 아시아와 태

평양 지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문교부 교수요목이 

공포되기 전에 발행된 �이웃 나라 지리�임시교과서 내용

체계와 1차 교과과정기 �다른 나라 지리�교육과정을 비교

해 보아도, ‘태평양 지역’을 교수요목으로 구성한 것은 예

외적이다(표 4). 초급중학교 역사의 경우, 이웃 나라는 아

시아, 그 외 지역은 먼 나라로 구분하였다.

표 4와 같이 당시 ‘이웃 나라’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지리

학계의 인식은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었으며, 

후속된 1차 교과과정기 �다른 나라 지리� 지도내용에서 

‘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은 아메리카와 함께 마지

막 장으로 제시되었다(문교부, 1955).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군정 긴급조치기에 지리과는 ‘교실에서 무엇을 어

떻게 교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교수요목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미군정기 중등

학교 지리과 교수요목은 광복 직후 지리학계에서 자발적

으로 만든 것과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문교부가 공포한 교수요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리학계

의 교수요목은 임시교과서 내용체계로 반영되었고, 문교

부 교수요목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6)

표 3. �이웃 나라 지리� 교수요목의 내용체계

단위 항목 세목

-. 중화민국의 생활

Ⅰ. 중화민국의 자연환경

Ⅱ. 만주지방

Ⅲ. 화북지방

Ⅳ. 화중지방

Ⅴ. 화남지방

Ⅵ. 몽고지방

Ⅶ. 서장･청해･신강

Ⅷ. 전 중국 생활의 특이성

1. 위치 2. 지형 3. 기후

1. 지세와 기후 – 12.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지세와 기후 – 12. 지역특산물

1. 지세와 기후 – 10. 사천분지의 지리적 가치

1. 자연환경 – 12. 해남도와 대만의 주민생활

1. 자연환경 – 7. 외몽고

1. 자연환경 – 8. 토지개척과 아시아의 인구문제 해결

1. 중국 국민성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二. 인도의 생활 - 1. 위치와 지형-16. 네파알, 보우탄

三. 인도지나 및 말레이제

도의 생활

Ⅰ. 이들 지방의 자연환경

Ⅱ. 인도지나반도

Ⅲ. 말레이제도

Ⅳ. 필립핀

Ⅴ. 인도지나 및 말레이제도의 생

활의 특이성

1. 지체구조와 지형 2. 기후

1. 지형과 기후 – 10. 문화 특색

1. 자연환경 – 10. 이 지방의 풍속

1. 자연환경 – 9. 국민성 및 서양 문화의 영향

1. 원시농업과 수상생활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四. 오오스트랄리아 및 뉴

우지일랜드의 생활

Ⅰ. 오오스트랄리아

Ⅱ. 뉴우지일랜드

1. 자연환경 – 10. 중요 도시의 특색

1. 자연환경 2. 농업과 목축업 3. 주민과 생활

五. 태평양제도의 생활 - 1. 태평양 제도의 형성 과정 – 8. 태평양 열국과의 관계

六. 일본의 생활 - 1. 자연환경 – 17. 우리 동포의 생활

七.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

아, 코카사스의 생활

Ⅰ. 시베리아

Ⅱ. 중앙아시아 및 코오카사스

1. 지형과 기후 – 7.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우리 동포 이주 배경

1. 스텦의 생활 2. 산업 3. 코오카사스의 석유 4. 주민생활

八. 서남아시아의 생활

Ⅰ.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Ⅱ. 이락, 아라비아, 시리아

Ⅲ. 터어키

1. 자연환경 – 11. 중심 도시

1. 자연환경 – 12. 목축과 농업

1. 자연환경 – 5. 유우롭 터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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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웃 나

라’에 포함된 것은 특이하고, 당시 논쟁 대상이 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세계 지역 구분은 교수요목기 

직전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初等地理�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즉, 조선총독부에서 1944년에 6학

년용으로 발간한 �初等地理�는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것

으로, 세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중국, 인도차이나, 동인

도와 필리핀, 인도와 인도양,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시

베리아, 태평양과 그 외 섬들)과 그 외 세계(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유럽과 아프리카)의 2개 지역으로 대분하고 

있다(사희영, 2017).7)

매우 불편하지만, 교수요목기 세계지리 과목을 ‘이웃 나

라’와 ‘먼 나라’로 구성한 지리적 범위에 대한 흔적은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초등지리 교

과서에서 발견된다. 교수요목기 지리교육은 일제 잔재 척

결이 주요 쟁점으로 실행되었지만, 지역구분에서는 일제

의 흔적이 공존했던 혼란기였다.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

역을 ‘이웃 나라’의 범위로 설정함에 대한 저자들의 설명은 

4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웃 나라’의 범위를 아시아 

중심의 전통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태평양 지역’을 

아시아에 면해 있는 광대한 해양으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박노식(1949)과 노도양(1949)의 교과서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이들 교과서에서 “이웃 나라는 주로 아시아주를 말

하고, 그 외 대양주를 포함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대

양주’ 지역은 ‘대부분이 미개지’라는 설명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 군사･교통상’ 우리나라에 중요한 지역으로 설명

하였다. 둘째, 아시아와 태평양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과 해양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태평양 중심 시

대가 도래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로 정갑

(1949)의 교과서 대표적이다. 셋째,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거나 국경이 닿아 있는 경우를 ‘이웃 나라’로 설명

하면서, 편의상 ‘우리나라 앞바다’인 ‘태평양 지역’을 포함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로 김원숙(1949)의 교과서가 대표적

이다. 마지막은 ‘이웃 나라’를 ‘거리가 가까운 나라’라는 언

어적 의미로 단순하게 설명하면서, 대양주를 가까운 곳으

로 포함한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로 나머지 3종이 이

에 해당한다. 

이처럼 당시 교과서 저자들은 ‘이웃 나라’의 범위를 아시

아 중심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태평양 

지역’은 편의적으로 포함되는 범위로 설명하였다. ‘이웃 나

라’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학계나 저자들의 공유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서 내용체계와 특징

1949년 이후에 검정, 발행된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

서 7종의 초기 발행본 내용체계를 비교하면, 교수요목에서 

제시한 8개 단위를 대단원으로 편성한 경우(표 5)와 그렇

지 않은 경우(표 6)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7종 검정교과서

의 초기 발행본 표지는 그림 2에서 8과 같다.

교수요목에서 제시한 8개 단위와 항목을 대단원과 중단

원으로 편성한 경우는 김원숙(1949)의 교과서 1종뿐이다. 

최복현 외 2인(1949)과 이부성(1950)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

은 교수요목의 단위를 따르고 있지만, 중단원 내용부터는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다. 나머지 4종은 대단원 제시 순서와 

표 4. �이웃 나라 지리� 임시교과서의 내용체계

저자 정갑(1947) 오준영(1947) 박노식(1947)
제1차 교과과정(1955)

�다른 나라 지리� 지도내용

내용

체계

･머리말

･제1편 서론

･제2편 아시아

  제1장 동부 아시아

  제2장 북부 아시아

  제3장 남부 아시아

  제4장 서부 아시아

  제5장 총괄

･제3편 결론

･부록(조선 민족의 해방을 위

하여 결정된 국제적 협약)

첫째 중국

둘째 인도지나 반도

셋째 호아 지중해

넷째 독립국으로 된 피릿핑

다섯째 인도

여섯째 중앙, 서남 아시아

일곱째 일본

여덜째 시베리아

･總說

･ 1章 東部亞細亞

･ 2章 東南亞細亞

･ 3章 西南, 中央亞細亞

･ 4章 北部亞細亞, 西伯利亞

(1) 아시아의 여러 지역

  (동부, 동남, 서남아시아)

(2) 유럽과 아프리카

  (서구 및 남구, 소련 및 동구, 

아프리카)

(3) 아메리카와 태평양

(미국 및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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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부터 교수요목을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교수요목’에 대한 이견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원

숙은 ‘저자 머리말’에서 “기술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교수요

목의 순서에 따랐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자로서 견해를 달

리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교수요목을 제정한 분들의 정신

을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7종 교과서 대부분이 교수요목의 단위-항목-세목을 대

단원-중단원-소단원으로 변환하여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소단원 이하의 내용 구성 위계는 제각기 다르고, 

위계적 구분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7종 모두 각 대단원별 

서술 비중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서술 비중은 매

우 높고, 인도와 일본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노

표 5.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내용체계(1)

최복현 외 2인(쪽수) 김원숙(쪽수) 이부성(쪽수)

머리말(1)

차례(2)

머리말(2)

차례(2)

머리말(1)

차례(2)

머리말(2)

1. 중화민국의 생활(53)

서설(2)

제1장 중화민국의 생활(70)
一. 중화민국의 생활(74)

2. 인도의 생활(12) 제2장 인도의 생활(10) 二. 인도의 생활(22)

3. 인도지나 및 말레이제도의 생활(16) 제3장 인도지나 및 말레이제도(24) 三. 인도지나반도 및 말레이제도의 생활(19)

4. 오오스트랠리아 및 뉴우지일랜드(9) 제4장 오오스트랄리아 및 뉴우지일란드의 생활(10) 四. 오스트라리아 주(7)

5. 태평양제도의 생활(5) 제5장 태평양제도의 생활(5) 五. 태평양제도(2)

6. 일본의 생활(14) 제6장 일본의 생활(13) 六. 일본의 생활(6)

7. 아시아 쏘련의 생활(13) 제7장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및 코오카셔아의 생활 (9) 七. 북부 아시아(7)

8. 서남아시아의 생활(10)

(본문 134쪽)

제8장 서남아시아의 생활(10)

(본문 151쪽)

八. 서남아시아(13) 

(본문 150쪽)

표 6.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내용체계(2)

노도양(쪽수) 정갑(쪽수) 박노식(쪽수) 이봉수･최흥준(쪽수)

차례(2)
머리말(2)

차례(2)

머리말(1)

차례(6)

머리말(3)

차례(3)

서론(1)

제一장 아시아주의 자연환경은 대

체로 어떠한가?(3)

시작하는 말(2)

제1장 중화민국의 생활(59)

서설(1)

一. 중화민국(77)
제一장 중화민국의 생활(59)

제二장 중화민국의 생활(82) 제2장 일본의 생활(20) 二. 인도(14) 제二장 만주 및 기타 지방(21)

제三장 인도의 생활(17) 제3장 인도의 생활(11) 三. 인도지나 반도 및 인도네시아(21) 제三장 인도의 주민과 생활(14)

제四장 인도지나와 말레이제도 (34)
제4장 인도챠이나 및 말레이 제

도의 생활(18)

四. 오오스트라리아 및 태평양 

제도(18)
제四장 남동 아시아의 주민(18)

제五장 일본의 생활(16)
제5장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코오카시아 지방의 생활(12)
五. 일본(15) 제五장 일본의 주민과 생활(13)

제六장.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코

오카사스의 생활(8)
제6장 서남 아시아의 생활(16)

六.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코

카시아(10)
제六장 아시아 소련의 주민과 생활(9)

제七장 서남아시아의 생활(21) 제7장 아시아의 특이성(10)
七. 서남아시아(9)

(본문 165쪽)
제七장 남서아시아의 주민과 생활(14)

제八장 다시 일어나는 아시아(4)
제8장 오오스트라리아 및 뉴질

랜드의 생활(14)

-

제八장 대양주의 주민과 생활(9)

(본문 157쪽)

제九장 대양주의 생활(13)

(본문 199쪽)
제9장 태평양 제도의 생활(8)

-

-
끝말 (2)

(본문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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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교과서 대단원 주제는 교수요목에서 강조된 ‘생활’이 

생략되었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에서는 ‘단위 중심으로 교

수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문교부, 1948, 4), 검정교

과서 대단원 구성에서는 교수요목의 ‘단위’가 엄격하게 준

수되지 않았지만, 당시 교과서 검정에서 교수요목 단위 순

서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는 사항이었다. 즉, 1949년 3월

에 발표된 문교부의 ‘교재 검정 요령’에서는, “요목의 경우 

문교부에서 제시한 순서는 바꾸어도 무방하고, 보충은 할 

수 있어도 삭감할 수는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창숙, 

2019, 47).

이들 7종 검정교과서 초기 발행본의 내용체계 비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문교부 교수요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단위의 

순서나 주제를 따르지 않고 재구성한 현상이다. 가장 뚜렷

한 현상은 ‘일본’과 ‘오오스트랄리아 및 뉴우지일랜드의 생

활’ 단원의 제시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이고, 제시된 단위

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교수요목

을 따르지 않은 4종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제시 순서가 각기 

다르고, ‘교수요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아시아의 특이성’, 

‘아시아주의 자연환경’, ‘다시 일어나는 아시아’ 등의 단원

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중국을 2개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지명 표기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현상이다. 특히 교

수요목의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코카시아’는 ‘아시아 

소련’이나 ‘북부 아시아’로, ‘인도지나반도 및 인도네시아’

는 ‘남동아시아’, ‘서남아시아’는 ‘남서아시아’ 등 다양한 지

명으로 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터어키, 토이기, 투르크, 

아시아 털기’ 등 국명도 제각각으로 표기되었다. 당시 저자

들은, 지명 술어가 미정이라,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어를 중

심으로 어원에 충실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에 있어

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국문으로 고쳤다거나(박노식, 

1949, 머리말), 국명과 지명을 될 수 있는 한 원명을 쓰기에 

노력하였고(이부성, 1950, 머리말), 중국과 일본의 지명은 

외국 지명이 통일안이 결정될 때까지 한자음대로 쓰는(최

복현 외, 1949, 머리말) 등 지명은 교과서별로 각기 다르게 

표기되었다.

셋째, 문교부 교수요목에서는 국가지(國家誌) 체계로 

구성되었던 근대지지처럼 국가 중심으로 단위를 제시하

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아시아주’, ‘남동아시아’, ‘아시아 

소련’, ‘대양주’ 등과 같이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각 국가나 지방별 학습 항목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

그림 2. 노도양(1949) 그림 3. 정갑(1949)

그림 4. 박노식(1949) 그림 5. 최복현 외 2인(1949)

그림 6. 김원숙(1949) 그림 7. 이부성(1950)

그림 8. 이봉수･최흥준(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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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특성 이해를 위한 주제별 접근이 시도되었다.

마지막은 근대지지의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의 계속이

다. 문교부 편수관을 지낸 이봉수･최흥준의 교과서는 본

문의 50% 정도가 중국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교과서도 중

국의 서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중국 다음에 서술

되었던 일본은 뒷부분에 어색하게 배열되었지만, 서술 내

용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교과서 본문을 구성하는 소단원

의 서술 방식은 근대지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항목별 사

실 중심의 나열이 지배적이다.

당시 교과서 저자들은 모두 ‘지리적 사실의 나열’ 문제를 

크게 의식하여 ‘지리학의 과학적 근거를 밝히고(이부성, 

1949, 머리말)’, ‘자연과 인문과의 관계를 배우는 이로 하여

금 발견케 하여 귀납적으로 통괄하였으며(김원숙, 1949, 

머리말)’, ‘설명적 서술 방법을 가지고 알기 쉽게(정갑, 

1949, 머리말)’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기술은 다만 

나열적으로 하지 않고, 될 수 있는데 까지는 설명적으로 하

였다(김원숙, 1949, 머리말)”고 밝혔다. 이처럼 저자들은 

지리적 현상이나 지리적 과정을 과학적, 인과적으로 설명

하고, 지역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서술은 근대지지의 사실 나열 중심의 한계

를 벗어나지 못했다(그림 9).

3)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단원 구성과 

시각자료의 유형

당시 중학교 사회생활과는 ‘사람과 자연환경 및 사회환

경과의 관계를 밝게 인식시켜, 올바른 사회생활을 실천 체

득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의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

게 함’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교과명도 유래 없이 독

특한 ‘사회생활과’로 명명되었고, ‘교수요목의 운영법’에서

는 ‘민주주의적 교수를 할 것’을 주요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즉, ‘생도 본위의 민주주의적 교수’를 위해서, ‘교수요목

이 설문식’으로 제시되었고, ‘종전과 같이 선생이 먼저 교

재 내용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하여 명령적으로 가르치는 

단안적(斷案的) 명령적 교수법’을 지양하고, ‘생도들에게 

이들 문제를 제시하여 교수를 진행시키고’, ‘생도들은 생활

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

러 가지 자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관한 참된 이해

와 지식을 갖도록’하는 것이 교수요목 운영법의 주요 사항

으로 제시되었다(문교부, 1948, 3-4).

그림 9.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본문 사례(정갑, 1949,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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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학무국과 미국 교육 고문단의 의견으로 결정

된 ‘사회생활과’ 도입과 중등학교 지리와 역사를 사회생활

과로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 일선 학교의 교사 및 지리학

계와 역사학계의 저항이 거세었다. 이들의 저항으로 지리･

역사･공민으로 분과하여 시간 배당과 교수요목 개발이 이

루어졌다(이찬, 1977, 24). 교수요목은 분과 체제로 개발되

었지만, �이웃 나라 지리�교과서 내용 구성과 서술에서는 

‘민주주의적 교수’를 위한 형식이 도입되었다. ‘사회생활

과’에 대한 당시 지리교과서 집필자의 인식은 다음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 식민지 착취 압박적 주입교육을 받아 나려 오든 우

리 조선 겨레는 여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로 자기의 개성과 

양심에 빛이여 진리를 아무 제약도 구속도 없이 연구할 수 

있고, 자유로 피교육자의 대다수의 의욕이 오른 동향에 따

른 민주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이 변혁기에 처한 조선 

교육계에 있어 새로히 제정된 사회생활과란 무엇인가? 또 

사회생활과와 지리교육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함에 대

하여 교육계에 심각히 생각할 연구 현안이라고 생각된다.

…대저 필자는 사회생활과라 함은 교육학적 또는 심리학

적으로 본 학문연구의 또는 학문 교수법의 방법론에 대하

야 말함이요. 결코 사회생활과란 신학문이 새로이 생김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즉 과거의 암기적 지리교육은 피교육

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고 교육적 능률과 가치가 적음

을 지적할 수 있나니 이러한 과거 구 지리학적 분과적 암기 

교육에서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 빛이여 학문을 체험적 이

해 밑에 지리적 학문을 연구시키자는 교육학적 청어(淸

語)이요. 사회생활과란 새로운 논리적 체계 밑에 생긴 분

과적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지리교육은 과거 기성 체

계가 세워진 지리학의 학구적 학적 체계 그대로 단순히 전

수할 뿐이 그 능사가 아니라 지리학의 본질과 방법론과의 

형식적 연구와 또 아울러 지리학적 결실인 문화재를 일상

생활에 연관시키여 피교육자가 이해하기 쉬웁게 흥미에

서 이를 유도시키고 또 의문의 해결해 가는 사이에 지리학

의 형식과 실질을 도야시키여 이로써 피교육자의 사회생

활에 있어 능히 개인으로서 잘 살아나갈수 있고 또 나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지킬수 있으며 과학적 합리적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도

록 교육함을 사회생활과에 있어서의 지리교육이라고 생

각된다.”(오준영, 1947, 머리말).

이처럼 당시 ‘사회생활과’는 신학문 분야가 아니라, ‘교육

학적 혹은 (교육)심리학적 교수법’이라는 방법론으로 이해

되었고, 이는 지리교육이 과거의 교사 중심 암기식(주입식)

에서 벗어나,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의욕, 흥미, 일상생활에

서 체험적 이해 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교육’ 방식으로 이

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서의 

체계적인 내용 구성과 풍부한 시각자료의 제시라는 형식적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저자별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이들 7종 검정교과서의 본문은 한자나 영문을 병기한 한

글로 서술되었으며, 지명, 인명, 민족(혹은 인종), 종교 등

에는 밑줄을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근대계몽기 �만

국지지� 교과서에서 이뤄졌던 방식이다. 교과서 본문 분

량은 134쪽에서 199쪽까지 저자별로 차이가 크다. 대부분 

대-중-소-학습주제로 체계화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이봉수･최흥준의 교과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항목별 사

실 나열’로 서술되었다. 반면에 모든 문장을 “중국은 고대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깊

지만, 중국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의 경어체로 서술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이 생도 본위인가, 아닌가” 등

과 같은 ‘교재 검정 요령’과 학습자 흥미를 고려한 ‘민주주

의적 교수’를 의식한 현상의 하나로 생각된다.

‘민주주의적 교수’를 위한 �이웃 나라 지리�교과서 내용 

구성과 서술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대단원이나 중

단원 마무리로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 ‘문제’를 

제시한 것과 다양한 시각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한 것이다.

1949년 이전의 임시교과서와 검정교과서 내용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단원 마무리’ 부분이다. 5종 교과서에서는 

‘익힘’, ‘설문’, ‘연습’ 등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

만, 교수요목의 ‘설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매우 지엽적이

거나 광범위한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등 형식

적인 요건 충족에 그치는 측면이 한계점이었다(표 7).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문 현상의 관계를 설

명하는 지리교과서 내용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7종 교과서

에서 제시되는 시각자료의 종류나 양적 분량도 차이가 크

다. 제시된 시각자료의 종류가 가장 적은 김원숙의 교과서

에서는 지도(78), 그림(22), 통계표(4), 그래프(1)의 4개 유

형이 105종 제시되었다. 그림은 주로 인물이나 경관을 선

화(線畫)로 그린 것이고, 그래프는 중국 주요 도시의 기후

를 비교한 그래프가 유일하게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시각자료를 제시한 정갑의 교과서는 지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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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통계표, 인물이나 동식물을 그린 그림, 간단한 그래프

(원, 막대그래프), 내용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선명도가 낮

은 사진 등 5개 유형의 시각자료가 제시되었다. 다른 교과

서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계표는 면적과 인구, 곡

물 생산액, 수입과 수출액, 하천 길이, 강수량과 기온, 인구 

분포, 철도 길이 등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총 245종의 시각

자료가 제시되고 있어, 본문 1쪽당 약 1.4개의 자료가 제시

되고 있는 셈이다.

검정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지도는 주로 간단한 

행정구역이나 일반 지형을 나타낸 지도, 주요 산물이나 자

원의 분포와 이동을 나타낸 것이었으며, 교과서에 따라 표

기 내용이 단순한 것부터 매우 복잡한 것까지 가장 다양하

게 나타났다. 그림이나 사진은 주로 인물, 주요 산물, 경관

을 나타낸 것이 대부분이다. 지도와 그림은 펜으로 모사한 

선화이다(그림 9). 

사진의 대부분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상

도가 낮다. 그림의 대부분은 사진을 선화로 모사하거나 단

면도나 모식도를 선화로 그린 것이다. 그래프는 원, 막대, 

선, 기후 그래프의 4개 유형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원이나 

막대그래프이다. 통계표는 정갑의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의 대부분은 지역별 면적과 인구에 대한 것이다. 노도양과 

이부성의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사진의 일부는 동일하다. 

당시 사진은 구득이 어려운 자료였기에 저자 혹은 출판사별

로 공유되었거나, 동일 문헌에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정리 및 결론

�이웃 나라 지리�는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사회생활과 

1학년 필수로 편제되었던 과목명이자 교과서명이다. 교과

서가 발행되고 수업이 실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표 7. �이웃 나라 지리� 검정교과서 단원 구성과 시각자료 유형

저자

(발행년도)
본문 구성 단원 마무리 시각 자료

노도양

(1949)
･대･중･소단원

(중단원 마무리) ◀익 힘▶

･단원에 따라 불규칙하게 제시

･Ⅱ. 만주지방에서 처음 제시

1. 만주지방의 자연환경은 어떠한가? 

･지도(82), 사진(49), 그림(45), 그래프

(9), 통계표(8), 총 193종/본문 199쪽

정갑

(1949)

･ (시작하는 말), 대･중･소

단원, 학습주제, (끝말)

(대단원 마무리) 【설문】

① 중국 국민성의 특이성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찌하

여 그렇게 되었는가?

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도(131), 통계표(53), 그림(30), 그래

프(26), 사진(5), 총 245종/본문 172쪽

박노식

(1949)
･대･중･소단원

(중단원 마무리) (연습)

･단원에 따라 불규칙하게 제시

･Ⅱ. 만주지방에서 처음 제시

1. 만주 지방의 생활과 우리나라 생활을 비교하여라.

･지도(113), 그림(16), 그래프 (9), 통계

표(1), 총 139종/본문 165쪽

최복현 외

(1949)
･대･중･소단원, 학습주제

(중단원 마무리) (제목 없음)

1. 중국은 위치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대단원 마무리)

(1)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

국은 어째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는가?

･지도(112), 그래프(38), 통계표(15), 사

진(9), 그림(8), 총 182종/본문 134쪽

김원숙

(1949)
･대･중･소단원

(대단원 마무리) 【익힘】

(1) 중국의 지세, 기후, 산업과 우리나라의 그것과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하라.

･지도(78), 그림(22), 통계표(4), 그래프

(1), 총 105종/본문 151쪽

이부성

(1950)
･대･중･소단원, 학습주제 ･해당 내용 없음

･지도(74), 사진(37), 통계표(6), 그래프

(5), 그림(4), 총 126종/본문 150쪽

이봉수･

최흥준

(1952)

･대･중･소단원 ･해당 내용 없음
･그림(84), 지도(38), 통계표(2), 총 124

종/본문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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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나라 지리�

교과서 발행 상황을 조사하고, 현전하는 검정교과서의 내

용체계를 분석하여, ‘이웃 나라 지리’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지리 과목이 이웃 나라→

먼 나라→우리나라 지리의 순으로 편성된 것은 근대 이후 

지리교육의 계열성을 벗어난 독특한 구성이었다. 당시 국

민학교와 계열성을 고려한다면, 초급중학교 지리는 우리

나라→이웃 나라→먼 나라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웃 나라’의 범위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구성

되었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이웃 나라’의 범위에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흔적은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제3차 조선교

육령’에 의거한 초등지리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교수요목

기는 일제 잔재 척결이 지리교육의 주요 쟁점으로 실행되

었지만, 일제의 흔적이 공존했던 과도기이자 혼란기였다.

둘째, 교수요목기 �이웃 나라 지리�교과서는 임시교과

서와 검정교과서로 구분된다. 임시교과서는 정갑(1947, 

1948), 오준영(1947), 박노식(1947, 1948), 김원숙(1948)의 

교과서 4종이 현전한다. 오준영(1947)의 교과서만 ‘인정’

을 득했고, 나머지 3종은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편찬한 임

시교과서였다.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문교부의 교과서 검정과 통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49

년부터 1955년 발행본까지 저자별로 7종의 검정교과서가 

현전한다.

셋째, 7종 검정교과서 초기 발행본 중에서 교수요목에서 

제시한 8개 단위와 항목을 대단원과 중단원으로 편성한 경

우는 김원숙(1949)의 교과서 1종뿐이다. 최복현 외(1949)

와 이부성(1950)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은 교수요목의 단위

를 따르고 있지만, 중단원 내용부터는 각기 다르게 구성되

었다. 나머지 4종은 대단원 제시 순서와 주제부터 교수요

목을 따르지 않았다. 7종 모두 대단원별 서술 비중의 편차

가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서술 비중은 매우 높고, 인도와 

일본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당시 교과서 저자들은 ‘지리적 사실의 나열’ 문제를 

크게 의식하여 ‘지리학의 과학적 근거를 밝히고, 지리적 사

실의 나열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역을 종합

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서술은 근대

지지의 사실 나열 중심의 서술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웃 나라 지리�검정교과서 내용 구성과 

서술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대단원이나 중단원 마

무리로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 ‘문제’를 제시한 

것과 지도, 그림, 사진, 통계표, 그래프 등의 시각자료를 풍

부하게 제시한 점이다. 이는 사회생활과에서 강조한 학생 

중심의 ‘민주주의적 교수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임시교과

서 내용 구성과 차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이웃 나라 지리�교과서 발행 사항과 내용

분석을 통해서, 교수요목기 ‘이웃 나라 지리’ 교육은 근대

지지의 전통, 일제강점기 지리교육의 흔적이 공존하는 혼

란기이자 과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문교부의 ‘교

수요목’은 오늘날의 ‘국가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서 편찬에 

엄중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각 교과서는 저자의 지리

학 이해나 지리교육 인식 정도에 따라 내용체계나 서술 방

향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오늘날 지리교과서에 비해 다양

한 ‘검정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역설적으로 ‘검정교과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나타났던 시기였으며, 이

러한 다양성은 당시 지리교과서 저자들의 학문적 이력과 

지리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웃 나라 지리’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2과목 인식에서 벗어나 가칭 ‘아시

아 지리’를 설정하는 3과목 혹은 3원 체제의 지리교육과정 

구성의 의미와 필요성도 실증한다.

교수요목기에는 검정교과서와 함께 학습자의 지리 학습 

필수 교재인 지리부도 또한 문교부 검정교과서로 발행되

었다. 박노식이 1952년 동국문화사에서 발행한 �중등 사

회생활과 이웃 나라 지도�, 이상만이 1954년 홍지사에서 

발행한 �중등사회생활과 새로운 이웃 나라 지도�, ‘최복현 

감수’로 민중서관에서 1955년에 발행한 �중등 사회생활과 

세계 지리부도(우리나라･이웃나라･먼나라 종합판)�등이 

‘문교부 검정필’을 득한 지리부도로 현전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교수요목기 교과서 대부분은 박물관의 유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교육)박물관에서 옛 교과서를 적극적으

로 수집함에 따라 개인 소장으로 묻혀 있던 교과서들이 발

굴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자료

와 정보의 제한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교수요목기 전후의 

지리교육에 대해 근거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분석 대상인 임시교과서와 검정교과서들

은 어느 것이 정본 혹은 원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 편집본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

었다. 당시 교과서 발행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과 다각적

이고 교차적인 서지 사항 검증이 이뤄지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외연은 1945년 광복 이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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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조선시대 전통 교육에서 개화기 근대적 교육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일제강점기 식민교육까지 장대하다. 지

리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대계몽기 일부와 

1945년 이후에 한정되고 있다. 근대와 일제강점기 지리교

육에 대한 학사적 고찰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사 정립과 함

께 어떤 지리 철학과 내용들이 도입, 계승되었으며, 지리교

육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반성하는데 중요한 기

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사사

교수요목기 교과서 구득과 열람에 도움을 주신 서원대

학교 심정보 교수,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들께 감

사드립니다.

주

1) 당시 국민학교 교수요목은 1학년 가정과 학교→고장 생활

→여러 곳의 사회 생활(우리 지방과 세계 기후 지역별 생활)

→우리나라의 생활(지리)→다른 나라의 생활(지리)→6학년 

우리나라의 발달(역사) 순으로 구성되었다. 국민학교 지리 

교수요목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는 아시

아→유우롭→아프리카→아메리카→대양주의 순으로 구성

되었다(군정청 문교부, 1947a).

2) ‘교수요목’은 일제강점기에도 ‘교과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이종국, 2008, 112), 미군정기 사회

생활과 교수요목은 오늘날 ‘교육과정 각론’이라는 칭하는 

것과 같이 사회생활과의 교수방법과 내용 등을 포괄하는 형

식적인 체제를 갖춘 교육과정 문서이다. 미군정청 학무국

은 긴급조치기인 1946년 2월 21일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수요목 제정과 교과서 편찬을 시작했다

(강창숙, 2017). 첫 번째로 발간된 교수요목집(1)은 국민학

교 이과, 중학교 과학과이고, 두 번째 교수요목집(2)는 국

민학교 국어과, 중학교 국어과와 영어과이다. 세 번째로 발

간된 교수요목집(3) 국민학교 산수과, 중학교 산수과에는 

발간 시기가 1946년 11월 17일로 표기되어 있다(국가교육

정보센터). 

네 번째로 발간된 �초 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4) 국민학

교 사회생활과�는 군정청 문교부가 1946년 12월 7일에 제

정, 1947년 1월 10일에 발간하였다.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

수요목은 대한민국 문교부가 1948년 12월 24일에 �초, 중

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12)�로 발간하였다(군정청 문교

부, 1947a; 문교부, 1948). 문교부 교수요목의 공포 이전에

도, 지리학계에서 만든 교수요목이 있었으며(이찬, 1977, 24), 

임시교재들이 수업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당시는 학교에서 

지리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수요목 제정과 교과서 발간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시기였기에, 교과서는 당시의 지리교육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제1차 교과과정기의 교과서 검정은 1956학년도부터 사용

할 교과서에 대한 것이었고, 1958년에 편찬, 사열이 완료되

었다. 즉, 당시 문교부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개정, 공포(1955. 

8. 1)와 함께 검인정 교과서 편찬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1955년 10월 6일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을 발표하고 

1956년 2월 15일 합격본을 발표하기까지 불과 4개월 15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사본 접수 마감은 1955년 12월 15일

이었다. 당시에도 교과서 검정의 개발 기간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1차 교과과정기는 각종 관

련법 제정을 바탕으로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의 틀이 제도

적으로 마련된 시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1956년 2월 15일 

중학교 사회생활과 검정 합격본은 62종, 인정 18종이고, 고

등학교 사회생활과는 검정 28종, 인정 4종이다.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고등 도덕은 국정으로 발행되었다(이종국, 

2008, 179-195). 이 교과서들은 1956년 4월 1일 새 학기부

터 사용되었다.

4) “필자는 천학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랴 함은 필

자의 학교에 있어 사회생활과 지리편 “이웃 나라”를 여하히 

취급하였으면 하고 시작 교재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이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국 

도상의 조선지리 교육계에 있서 연구자료로 하라는 것이 그 

첫째요. 필자의 지리학 연구 도중에 있어 이로써 제현의 귀

고견(貴高見)을 널이 받아 자기 편달의 이편으로 하랴는 동

기에서 감히 세상에 발표한 것이오니 많이 귀교시(貴敎示)

를 바라오며 끝으로 이 책자가 됨에 있서 서울대학교수 육

지수선생 김종식선생 문교부편수국 편수관 이봉수선생 노

도양선생 김진하선생 조선지도연구소 高碩均선생 서울중

학교론(敎論) 박노식선생 기타 지리학회 제선생의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지도하야 주심을 심심히 감사하게 여기며 삽입 

지도 제도에 진력하여 주신 지질연구소 金鎭洙씨 표정(表

幀)의 이상만씨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단기 4280년 

5월 죽암)”. (오준영, 1947, 머리말).

5)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과과정기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일본

의 이미지에 대한 심정보(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교

과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기술이나 이미지 표상

은 독립 직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반영



강창숙･임은진

- 356 -

된 것이고,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

등이 지리교과서의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6) 1948년 8월 24일 平和日報 1면 광고에는 문영사 출판부에

서 신학기 사회생활과 교과서 예약 주문을 광고하였다. 즉, 

국립서울대학교 교수 金種式이 지은 ‘새요목 준거 이웃나라

생활(역사)’을 ‘중학교 1학년용으로 내용은 새롭고 알기쉽

고 자미잇는 그림도 많음. 菊版 마카오紙 사용’으로 광고하

면서 9월 초순에 배본(配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

해서 1948년 12월 24일 사회과 교수요목이 공포되기 이전

에 이미 교과별로 다양한 ‘교수요목’이 통용되었고, 문교부

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새 교수요목’에 대한 내용도 관계자

들은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학계 일반에

서 공유되었던 (구)교수요목이 문교부 ‘새 교수요목’의 바탕

이 되었고, 문교부가 이를 공표하기 이전에 교과서 저자나 

학계에 공유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7) 이 교과서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국민학교령(1941) 

공포로 ‘충량한 황국민 양성’을 위해 일본과 조선의 교육내

용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에 공급된 교과서이다. 이 시기는 

1937년 7월 중화민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

본이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시작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대

동아공영권’ ‘동아협동체론’과 같은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전쟁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하는 한편, 일본의 국세를 

과장하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고취하였던 전

시체제 시기이다(사희영, 201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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